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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제재, 결코호재가아니다!
이란에대한금융제재조치가국내석유화학기업에게는어떠한영향은미칠것인가?
중소기업중앙회가이란과거래하는수출중소기업 89곳을대상으로실태조사를실시한결과, 수출을전면중단
한곳이 28.1%, 일부거래를중단한곳이 48.3%로 80% 가까이가피해를본것으로나타났다.
수출대금을 받지 못할 우려(45.5%)가 있다거나 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사례(35.1%)가 대부분이었고, 제3국
은행을통한결제(39.5%)나전신환(T/T) 송금거래(34.9%)를통해해결하고있다고응답했다.
수출이나 수입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대금결재에 문제가 발생함으로써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으로
이란과수출이나수입거래를하는데는별로지장이없다는것이다.
이란에 직접 제재조치를취하지않은나라들은 수출입에있어아무런문제가없다는것으로, 석유화학기업들은
중소기업과는다른고민을해야하는처지에내몰리고있다.
이란과 교역을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란이 석유화학제품을 수출하지 못해 득을 볼
것으로생각하는것은오산이라는것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은 미국의 이란제재 조치로 이란이 석유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제품도 수출하지 못하는 사
태로 발전하면 국제적으로 석유화학제품 수급타이트 현상이 발생하고 국제가격이 상승해 상당한 이득을 볼 것
으로판단하고있는것같다.
그렇지않아도공급과잉으로국제가격이하락해고민하던판에호재를만났다고오판하기쉽기때문이다.
하지만, 단지수출입대금을결제하는문제가발생한다면이란에금융제재조치를취하지않은국가들과는거래
를하는데아무런지장이없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결국, 중국을비롯해미국과비우호적인국가들은이란과의거래에서금융제재에나서지않을것이분명하기때
문에석유화학제품수급타이트로연결되는사태로발전할가능성은거의없다는것이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석유화학제품 수입국이고글로벌 석유화학시장을장악하고 있는국가로, 미국이나 중동과
의관계를고려할때앞으로도이란제재에동참할가능성은거의없기때문이다.
따라서 이란에서석유를수입하지못하고생산제품을수출하지못함은물론건설프로젝트를수주하지못해엄
청난피해를보는데그칠뿐그이상은기대하지않는것이올바른판단일것이다.
등거리외교의중요성이새삼부각되는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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